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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써 기도해주신 신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오늘은 2000일기도 회향 하는 날이다. 우리는 사시기도 때마다 
회향진언 하는데 그 뜻이 참으로 뜻 깊고 중하다. 

  회향진언이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 공
덕을 나와 내 가족이 받고 남은 것을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
는 발원이다.

  여러분이 2000일 동안 쌓은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
다. 나와 가족이 받은 나머지는 모두 이웃과 함께 하겠다. 부
족한 이들에게 골고루 회향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자리가 되기
를 염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동짓날 소록도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
고 팥죽을 공양했던 깊은 인연을 지녔다. 그런 깊은 인연이 있
길래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지 스님과 더불어 늘 함께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기도
하겠다.



참고 - 청학스님 인사말 요지

  사실 총무원장 스님 중요한 일정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하시
느라 일정을 바꾸신다고 아주 애를 먹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정말 감사드린다. 

  향적스님과는 저와 많은 인연이 겹쳐 저와 함께 하게됐고 전
등사회주 장윤스님께서도 외국에 계셨는데 부처님께서 가야한
다고 하셨는지 어렵게 오시게 됐다. 본사 주지 무상스님, 봉은
사 주지 진화스님도 어려운 걸음을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

  기도를 시작한게 2천일을 맞았는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
다. 시청 땅을 불하받고 불사도 많이 진척됐다. 그런데 이 모
든 것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도와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닌데 기도하는 6년간 단 한번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피다.

  또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무엇보다 하루 
세 번 기도하는 동안 단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신도들이 함께 
했는데 기도를 회향하게된 것은 전적으로 신도분들 덕분이다. 
목탁으로 허공에 꽃을 그리다 보니 6년이 지났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꽃이지만 언젠가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있을 것이
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자. 회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해야할 일 많
은데 처음에는 많이 조급해 했다. 이제는 느긋해졌다. 천일 회
향을 50일 남겨두었을 때는 달력에 마칠 날을 기다리며 하루 
하루 달력에 표시를 하다가 점점 가까워져 오니 겁이 덜컥 났
다.

  100일 기도하고 천안통이 열렸다는 스님도 있던데 나는 그 
때까지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무한테
도 알리지 않고 우리만 조용히 회향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이 오셨다.

  무각사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목탁으로 허공에 꽃을 그리겠
다. 회향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속정진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며 보시 하는 일을 이어가 달라는 것이
다. 


